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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022. 1. 28. (금)

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

- 이재명의 ‘합니다. 소확행’ 공약 시리즈 55 -

“고향 방문 교통비, 천원이면 충분합니다”

‘섬 주민 천원 여객선’ 공약 발표

○ 국민 누구나 가져야 할 ‘교통기본권’,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선 안 돼

○ 섬 주민들에게 월 5회 1,000원 여객선 제공, 명절 기간 섬 귀향객에게도 동일 적용 공약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5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섬 

주민이 천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‘섬 주민 천원 여객선’ 공약을 발표했

다.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,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

는 취지다.

이 후보 측은 “섬은 저마다의 가치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자 우리 민족의 영토”

라면서, “섬 주민들이 해양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육지와 떨어져 있다

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교통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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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섬에는 의료·교육·복지·유통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 주민들이 삶의 유지를 위

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잦은 육지 왕복이 불가피하다. 그러나 배편이 

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 섬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.

거주 주민의 수가 적어 여객선조차 운항하지 않는 섬의 경우 주민 개인이 개별적 방식

으로 육지를 왕래하고 있다. 때문에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지

적이다.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배편의 특별할인 제도가 있지만, 뭍에서 생활하는 국

민의 교통요금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큰 부담이라고도 덧붙였다.

이 후보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섬 주민들에게 ‘천원 여객선’(월 5회)

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. 주민들의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고,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

는 것이다.

또 명절 기간 섬 지역의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‘천원 여객선’을 이

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한 귀향과 함께 섬 관광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.

이 후보는 “천원여객선으로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기본권이 보장되고 불편함이 

다소 해소되기를 바란다.”고 밝혔다. (끝)

※문의 : 정책본부 02-786-2741


